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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ways to promote desirable eating habits by choosing

foods with low sugar contents and provide nutrition education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The sugar reduction perception and

knowledge, sugary food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487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were analyzed comparatively. 

Results: Approximately 94.9% and 94.5% of the subjects were unaware of the

promotion of a sugar reduction policy and the sugar reduction in the basic guidelines

for school meals, respectively. Approximately 95% of them had not received any sugar

reduction nutrition education, and 90% were not interested in sugar reduction. The

perception for sugar redu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3.43 out of 5 points)

than in boys (3.16 out of 5 points) (P < 0.001). Knowledge about sugar was 3.65 out

of 6 points in girls and 3.04 points in boys (P < 0.001).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for fruits of the total students were 4.24 out of 5 points and 2.56, respectively.

For beverages, the prefer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3.97 points) than in girls

(3.70 points) (P < 0.001), and the intake frequenc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2.26 points) than in girls (2.08 points) (P < 0.001). The preference for snack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girls (4.19 points) than boys (4.02 points) (P < 0.01), and the

intake frequency was 2.22 points in boys and 2.17 in girls,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Sugar reduction perception and knowledge about sugar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snack intake frequency (r = -0.11, P < 0.05; -0.13, P <

0.05) after adjusting for gender, grade, and body mass index. 

Conclusions: Th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ugar reduction was very low,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ugary food intake, suggesting that the

sugary food intake will decrease as the sugar reduction perception and knowledge about

sugar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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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고등학생 시기의 식생활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

어 성인기까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

절한 영양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생활 실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와 당 함유 식품의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채소 섭취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2].

특히 가공식품 중 음료를 통한 당 함유 식품의 섭취량은

31.0%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음료류 중에서도 탄산음

료, 과일 및 채소음료, 커피류로 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의하

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5.3 g이었으

며, 특히 12~18세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3]. 

청소년들의 당 함유 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주요 원인은 한국의 전통식생활에서 멀어지고 단맛 위주

의 과자, 케이크 등과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

문으로 보고되고 있다[4].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인

슐린 조절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사조절, 비만, 당

뇨,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 발생률을 높인다[5]. 2016년

국민건강통계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이 35.5%

에 이르는 것은 당류 섭취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6]. 당 함유 식품 섭취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로 인한 건

강 문제는 전 연령층에서 우려되고 있지만, 특히 식습관이 형

성되는 시기에 당 함유 식품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고정화돼

서 성인기까지 오랜 기간 유지될 경우 성인 비만, 고혈압, 당

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데 더욱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중 가공식품

을 통해 당류 섭취량이 적정 섭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전체

46.3%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가

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섭취 열량대비

10%(2,000 kcal 기준 50 g) 이내로 권고하였다[3]. 또한,

교육부는 식생활 가이드를 기준으로 수립한 2020학년도 학

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학교급식 영양관리 추진을 통해 학

교급식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수

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당류 저감화 실천을 위해서는 영양

(교)사가 당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당류 저감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Yu 등[7]은

청소년의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당류 섭취빈도가 낮다

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빈도가 높아질수록 당

류 관련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류 과잉

섭취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교육이 필

요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활

발하고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심신

의 영양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

가 필요하며, 성인기 및 노년기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어 이 시기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고등학생[8-10]과 일반인[11-13]을 대상으

로 당류 저감화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 인식과 함께 당 함유 식품의 섭취상

태를 평가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당류 저감화의 인

식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실천적이고 활

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 영양소 섭취상

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당류 관련 식태

도, 식습관 및 과일, 음료, 간식의 섭취상태를 평가하고 당류

저감화 인식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당류 저감화 인식 및 당 함유 식

품의 섭취실태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

천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류 저감화 인식 및 지

식, 그리고 당 함유식품 관련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당류 저감

화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을 강화하고, 당 함량이 낮은 식품

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영양지도에 활

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영양 및 건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2개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

상으로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설문조

사로 진행하였다. 총 5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50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이중

응답이 있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487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KNU_IRB_2020-07)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7, 14-16]에서 사

용된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일반사항, 당류 저감화 인식 및



배 경 자·최 미 경·113

지식 실태, 당 함유 식품의 섭취실태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도록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후 예비 설문조사를 거쳐 최

종 완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영양(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

구 목적과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담당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중립적인 입

장에서 설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자발

적으로 동의한 학생이 학부모와 상의하여 최종 동의서를 받

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배

부받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신장, 체중, 함께 동거하는 가족

원 수, 거주 형태, 어머니의 취업 여부, 한 달 용돈의 총 8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2) 당류 저감화 인식 및 지식

조사대상자의 당류 저감화의 인식 및 지식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당류 저감화 정책 추진 인식 여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당류 저감화 항목이 있는지 인식 여부,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 경험 여부, 당류 저감화 관심 여부의 4문항, 당류

저감화 인식 관련 6문항, 당류 관련 지식 6문항을 구성하였

다. 당류 저감화 인식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

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당

류 저감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류 관련 지식

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구성하여 정답일 경우 1

점씩 부여하여 6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3) 당 함유식품의 섭취

당 함량의 영양표시 확인, 당 함유식품 섭취 시 건강 영향,

당 함유식품 선택, 당 함유식품이 먹고 싶을 때의 4문항과 일

반적으로 당 함량이 높은 과일류, 음료류, 간식류에 대한 선

호도와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과일류는 인과류(사과, 배,

감), 감귤류(귤, 오렌지), 과채류(수박, 참외), 베리류(딸기,

포도), 핵과류(자두, 복숭아), 열대과일(망고, 바나나)의 6

개 과일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음료는 탄산음료(콜라, 사이

다), 우유 및 유제품(요구르트, 요플레), 스포츠음료(게토레

이, 파워에이드), 과일 및 야채주스(오렌지, 포도주스), 과즙

음료(요거상큼, 쿨피스), 커피 및 에너지음료(핫식스, 레드

불)의 6개 음료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간식류는 빵(케

이크, 몽쉘, 커스터드), 스낵(허니버터, 꽈배기, 홈런볼), 쿠

키(마카롱, 칙촉), 초콜릿(페레로, 누텔라), 캔디(마이쭈, 젤

리, 사탕), 아이스크림(메로나, 월드콘, 스크류바)의 6개 간

식군으로 분류하였다. 과일류, 음료류, 간식류의 선호도는

‘매우 좋아한다’ 5점, ‘좋아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싫어

한다’ 2점, ‘매우 싫어한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섭취빈도는 ‘하루에 1번(또는 식품군에 따라 2번 이

상)’ 5점, ‘1주에 4~6번(또는 하루 1번)’ 4점, ‘1주에 1∼

3번(또는 1주에 4~6번)’ 3점, ‘1달에 1번(또는 1주에 1~3

번)’ 2점, ‘먹지 않음’ 1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3. 통계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

분율을 계산하였다. 당류 저감화 인식의 Cronbach's  계

수는 0.776으로 나타나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당류 저감화 인식과 지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2-test를, 연속형 변수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당 함유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 체질량

지수 보정전후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결 과
—————————————————————————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487명의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이 43.3%, 여학생이 56.7% 이었으

며, 학년은 1학년이 35.5%, 2학년이 29.2%, 3학년이

35.3% 이었다.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남학생(174.20

cm, 67.99 kg, 22.49 kg/m2)이 여학생(161.63 cm,

54.05 kg, 20.64 kg/m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각 P <

0.001). 본인 포함 가족 구성원 수는 3명이 75.8%이었으

며, 거주형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다가 99.2%로 가장 높

았다. 어머니 취업 여부는 전일제 직장(39.4%), 전업주부

(34.9%) 순이었으며, 1달 용돈은 5~10만원(36.1%), 5만

원 미만(29.2%), 10~15만원(19.9%)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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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류 저감화 인식 및 지식

당류 저감화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당류 저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94.9%로 높았으며,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당류 저감화 항목

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94.5%로 높게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 여부는 ‘받은 적이 없다’가 95.3%로 높았

으며, 특히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6.5%)이 남

학생(2.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당류 저감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Criteria Values P-value1)

Gender Male 211 (43.3)

Female 276 (56.7)

Grade First 173 (35.5)

Second 142 (29.2)

Third 172 (35.3)

Height (cm) Male 174.20 ± 87.491) < 0.001

Female 161.63 ±8 5.32

Weight (kg) Male 867.99 ± 13.84 < 0.001

Female 854.05 ± 89.49

BMI (kg/m2) Male 822.49 ±8 5.41 < 0.001

Female 820.64 ± 83.14

Family size 1 2 (80.4)

2 102 (20.9)

3 369 (75.8)

4 14 (82.9)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483 (99.2)

Alone or boarding house 3 (80.6)

Others 1 (80.2)

Employment status of mother Housewife 170 (34.9)

Part time job 125 (25.7)

Full time job 192 (39.4)

Monthly allowance (Won) < 50,000 142 (29.2)

 50,000 ~ < 100,000 176 (36.1)

 100,000 ~ < 150,000 97 (19.9)

 150,000 ~ < 200,000 38 (87.8)

 200,000 34 (87.0)

n (%) or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1) by Student’s t-test









Table 2. Recognition and interest in sugar redu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Criteria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P-value1)

Implementation of sugar reduction policy Recognized 9 (84.3) 16 (85.8) 25 (85.1) 0.448

Not recognized 202 (95.7) 260 (94.2) 462 (94.9)

Guidelines for school meals include sugar 

reduction

Recognized 8 (83.8) 19 (86.9) 27 (85.5) 0.140

Not recognized 203 (96.2) 257 (93.1) 460 (94.5)

Experience of nutritional education on sugar 

reduction

Experience 5 (82.4) 18 (86.5) 23 (84.7) 0.032

No experience 206 (97.6) 258 (93.5) 464 (95.3)

I'm interested in sugar reduction Interested 15 (87.1) 31 (11.2) 46 (89.4) 0.123

Not interested 196 (92.9) 245 (88.8) 441 (90.6)

n (%)
1) by 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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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소 관심 여부는 ‘관심 없다’가 90.6%로 높았다.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당류 저감화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의 경우 3.31점이었으며, 여학생이 3.43점으로 남학

생 3.1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당류 관련 지식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당류 관련 지식 점수는 전체 대상자의 경우 6점 만

점에 3.39점이었으며, 여학생이 3.65점으로 남학생 3.04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1일 기준치는 모든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기준이다’,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당류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영양

표시 대상 성분에 당류 함량 표시는 의무가 아니다’, ‘당은 우

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다. 

3. 당 함유식품 관련 식행동

당 함유식품 관련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에 있는 당 함량을 확인하는

지는 5점 만점에 남학생이 1.95점으로 여학생의 2.17점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 함유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는 5점 만점에 여학생

4.09점으로 남학생의 3.7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당 함유식품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맛

(79.7%), 가격(10.3%), 영양(6.8%) 순으로 나타났다. 당

함유식품을 먹고 싶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39.8%), 심

심할 때(23.0%), 배가 고플 때(15.2%), TV나 컴퓨터를

할 때(8.8%) 순이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51.4%가 스트

레스 받을 때, 남학생의 경우 27.5%가 심심할 때 당 함유식

품을 먹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4. 당 함유식품의 선호도 및 섭취빈도

당 함유량이 높고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

는 과일류 6종, 음료류 6종, 간식류 6종에 대해 선호도와 섭

취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과일류에 대한 선

호도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의 경우 4.24점이었으며, 여

학생 4.27점, 남학생 4.1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세부 과일류 중 베리류(P < 0.001), 핵과류(P <

0.05)의 선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과일류에 대한 섭취빈도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의 경우

2.56점이었으며, 여학생 2.61점, 남학생 2.56점으로 유의

Table 3. Perception for sugar redu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P-value1)

Sugar reduction in school meals is important 3.19 ± 0.90 3.49 ± 0.88 3.36 ± 0.90

Sugar reduction in school meals should be practiced 3.20 ± 0.92 3.52 ± 0.88 3.38 ± 0.91

Nutritional education on sugar reduction is needed for school meals 3.26 ± 1.02 3.61 ± 0.86 3.46 ± 0.95

Excessive sugars have a bad influence on the brain 3.06 ± 1.08 3.55 ± 1.00 3.23 ± 1.04

I eat sugar according to daily recommended intake 3.07 ± 1.02 3.30 ± 0.97 3.20 ± 1.00

I try to reduce sugary dessert 3.15 ± 1.16 3.29 ± 1.10 3.23 ± 1.13

Average score 3.16 ± 0.70 3.43 ± 0.62 3.31 ± 0.67 < 0.001

Mean ± SD, Score: totally disagree (1) ~ totally agree (5), Cronbach's  = 0.776
1) by Student’s t-test

Table 4. Knowledge about sugar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P-value3)

Recommended intake for sugar is 10-20% of calories 19.91) 15.2 17.3

The daily recommended intake is the standard taken from all foods 44.1 57.6 51.8

The remaining sugar used as energy is accumulated in fat 53.6 71.4 63.7

It is not mandatory to indicate sugar contents in nutrition label 59.2 71.7 66.3

Sugars are essential to our bodies 71.1 85.5 79.3

Unsweetened juice has no sugar 56.4 63.4 60.4

Average score 3.04 ± 1.932) 3.65 ± 1.42 3.39 ± 1.69 < 0.001

% or Mean ± SD
1)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2) Score out of 6 points, correct answer (1) or wrong answer (0)
3)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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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핵과류의 섭취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음료류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의 경우

3.82점이었으며, 남학생이 3.97점으로 여학생의 3.70점보

Table 5. Dietary behavior related sugary foods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Criteria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P-value

Checking of the sugar content on nutrition label 1.95 ± 1.291) 2.17 ± 1.37 2.08 ± 1.33 < 0.1072)

Sugary food intake affects health 3.73 ± 1.251) 4.09 ± 0.80 3.95 ± 1.02 < 0.0032)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sugary foods

Taste 163 (77.2) 225 (81.5) 388 (79.7) < 0.6103)

Price 23 (10.9) 27 (89.8) 50 (10.3)

Package design 4 (81.9) 6 (82.2) 10 (82.0)

Nutrition 17 (88.1) 16 (85.8) 33 (86.8)

Others 4 (81.9) 2 (80.7) 6 (81.2)

When wanted to eat sugary 

foods

When under stress 52 (24.6) 142 (51.4) 194 (39.8) < 0.0014)

When hungry 42 (19.9) 32 (11.6) 74 (15.2)

When bored 58 (27.5) 54 (19.6) 112 (23.0)

When with friends 3 (81.4) 10 (83.6) 13 (82.7)

When playing TV or computer 31 (14.7) 12 (84.3) 43 (88.8)

Others 25 (11.9) 26 (89.4) 51 (10.5)

n (%) or Mean ± SD
1) Score: very low (1) ~ very high (5)
2) by Student’s t-test
3) by Fisher exact t-test
4) by 2-test

Table 6.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sugary foods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Preference

P-value1)

Intake frequency

P-value1)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Male

(n = 211)

Female

(n = 276)

Total

(n = 487)

Fruits Apples, pears, persimmons 4.17 ± 0.84 4.07 ± 0.95 4.11 ± 0.90 0.221 2.76 ± 1.01 2.64 ± 0.93 2.69 ± 0.97 0.156

Tangerine, orange 4.35 ± 0.82 4.41 ± 0.84 4.38 ± 0.83 0.467 2.62 ± 0.95 2.63 ± 0.95 2.63 ± 0.95 0.879

Watermelon, oriental melon 3.97 ± 1.09 4.02 ± 1.08 4.00 ± 1.09 0.640 2.62 ± 1.08 2.72 ± 1.05 2.68 ± 1.06 0.321

Strawberry, grape 4.21 ± 0.94 4.51 ± 0.77 4.38 ± 0.86 < 0.001 2.46 ± 0.92 2.62 ± 0.87 2.55 ± 0.90 0.053

Plums, peaches 4.21 ± 0.93 4.39 ± 0.84 4.32 ± 0.89 0.025 2.40 ± 0.91 2.58 ± 1.00 2.50 ± 0.97 0.045

Mango, banana 4.24 ± 0.89 4.24 ± 0.93 4.24 ± 0.91 0.945 2.49 ± 0.91 2.44 ± 0.89 2.46 ± 0.90 0.507

Average score 4.19 ± 0.72 4.27 ± 0.63 4.24 ± 0.67 0.198 2.56 ± 0.77 2.61 ± 0.68 2.56 ± 0.72 0.505

Beverages Soda 4.19 ± 0.97 3.88 ± 1.08 4.02 ± 1.04 < 0.001 2.46 ± 0.93 2.26 ± 0.87 2.35 ± 0.90 0.017

Milk and dairy products 4.16 ± 0.83 4.08 ± 0.89 4.11 ± 0.87 0.358 2.82 ± 1.15 2.65 ± 1.01 2.72 ± 1.08 0.104

Sports drink 4.07 ± 0.91 3.51 ± 1.09 3.76 ± 1.05 < 0.001 2.16 ± 0.93 1.65 ± 0.73 1.87 ± 0.86 < 0.001

Fruit and vegetable juice 4.03 ± 0.97 3.96 ± 0.95 3.99 ± 0.96 0.437 2.17 ± 0.92 2.07 ± 0.89 2.11 ± 0.90 0.224

Fruity drink 3.94 ± 0.93 3.75 ± 1.07 3.83 ± 1.02 0.034 1.96 ± 0.83 1.83 ± 0.71 1.89 ± 0.77 0.072

Coffee, energy drinks 3.45 ± 1.29 3.05 ± 1.23 3.22 ± 1.27 < 0.001 1.99 ± 1.02 1.99 ± 1.15 1.99 ± 1.10 0.945

Average score 3.97 ± 0.62 3.70 ± 0.60 3.82 ± 0.62 < 0.001 2.26 ± 0.63 2.08 ± 0.53 2.16 ± 0.58 < 0.001

Snacks Breads 3.99 ± 1.02 4.12 ± 0.94 4.06 ± 0.98 0.124 2.22 ± 0.79 2.14 ± 0.73 2.17 ± 0.76 0.245

Snacks 4.08 ± 0.93 4.24 ± 0.85 4.17 ± 0.89 0.056 2.23 ± 0.84 2.15 ± 0.76 2.18 ± 0.79 0.276

Cookie 4.06 ± 1.04 4.34 ± 0.84 4.22 ± 0.94 < 0.001 2.11 ± 0.81 2.04 ± 0.74 2.07 ± 0.77 0.351

Chocolate 3.92 ± 1.09 4.07 ± 1.12 4.00 ± 1.11 0.163 2.14 ± 0.88 2.09 ± 0.91 2.11 ± 0.89 0.500

Candy 3.72 ± 1.11 3.95 ± 1.12 3.85 ± 1.12 0.025 2.08 ± 0.90 2.20 ± 0.95 2.15 ± 0.93 0.176

Ice cream 4.32 ± 0.75 4.39 ± 0.81 4.36 ± 0.78 0.304 2.52 ± 0.87 2.42 ± 0.91 2.46 ± 0.89 0.217

Average score 4.02 ± 0.73 4.19 ± 0.68 4.11 ± 0.71 0.009 2.22 ± 0.63 2.17 ± 0.61 2.19 ± 0.62 0.435

Mean ± SD, Score of preference: very dislike (1) ~ very like (5); Score of intake frequency: not eat (1) ~ greater than once a day (5)
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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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특히 탄산음료(P <

0.001), 스포츠음료(P < 0.001), 과즙음료(P < 0.05), 커

피 및 에너지음료(P < 0.001)의 선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료류에 대한 섭취빈도는 5점 만점

에 전체 대상자의 경우 2.16점이었으며, 남학생이 2.26점으

로 여학생의 2.0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특

히 탄산음료(P < 0.05), 스포츠음료(P < 0.001)의 섭취빈

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식류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 대상자의 경우 5점 만점에

4.11점이었으며, 여학생이 4.19점으로 남학생의 4.02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세부적으로 쿠키(P <

0.001), 캔디(P < 0.05)의 선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간식류에 대한 섭취빈도는 전체 대상자

의 경우 5점 만점에 2.19점이었으며, 남학생 2.22점, 여학

생 2.1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 함유식품 섭취와의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변수를 보정하기 전

후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 및 당류 관련 지식과 당 함유식

품 섭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보

정 전 당류 저감화 인식은 음료의 선호도(P < 0.01), 음료

의 섭취빈도(P < 0.05), 간식의 섭취빈도(P < 0.01)와 유

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당류 관련 지식은 음료의 섭

취빈도(P < 0.05) 및 간식의 섭취빈도(P < 0.05)와 유의

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변

수를 보정했을 때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류관련 지식은 간식

의 섭취빈도와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P < 0.05). 

—————————————————————————

고 찰
—————————————————————————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높은 시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교육부

는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당류 저

감화 정책이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포함된 당류 저감화 항

목에 대해 94%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평

소 당류 저감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고, 당류 저감화에 대

한 영양교육은 95.3%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Kim & Kim[18]은 남학생의 16.3%, 여학

생의 7.7%만이 당류 섭취 저감화 정책을 알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의 연구에서도 여

학생의 84.5%, 남학생의 69.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학제나 성별에 상관없

이 학생들의 당류 저감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의 경우, Lee[19]는 교육대

학원생의 남학생 60.5%, 여학생 41.9%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한 반면, Kim 등[20]은 영양(교)사의

48.5%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당 관련 영양교

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 & Yeon[21]의 연구

에서는 영양(교)사의 83.5%가 당류 관련 영양교육을 실시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영

양(교)사는 영양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높은 반면, 학생들은

영양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는 차이를 알 수 있

다. 따라서 정부의 당류 저감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

제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인식을 6개 항목으로 점수화하여 평

가했을 때 5점 만점에 3.31점이었으며, 특히 여학생이 3.43

점으로 남학생 3.1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이러한 성별 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eon[22]의 연

구에서 여학생(56.2%)이 남학생(48.9%)보다 당류에 대

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당류 관련 지식도 여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for sugar reduction, knowledge about sugar, and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sugary
foods

Variable
Perception for sugar reduction Knowledge about sugar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Fruits Preference 0.08 0.08 0.03 0.02

Intake frequency 0.05 0.05 0.01 0.00

Beverages Preference 0.12** 0.08 0.04 0.01

Intake frequency 0.11* 0.09 0.10* 0.08

Snacks Preference 0.02 0.05 0.06 0.04

Intake frequency 0.12** 0.11* 0.13* 0.13*

Correlation coefficient (r) unadjusted and adjusted for gender, grade, and body mass index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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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6점 만점에 3.65점으로 남학생의 3.04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 < 0.001). Erdenebileg 등[23]의 연구에서

영양지식 15점 만점에 여학생이 9.4점으로 남학생 8.2점보

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Jang[24], Kim & Kim[25]의 선

행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의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당류 관련 지식을 포함한

영양지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이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라는 지식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당류의 섭취기준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실생활에서 당류 저

감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당류에 대한

올바른 영양지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당 함유식품 관련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 식

품 선택 시 영양표시의 당 함량을 확인하는 정도는 5점 만점

에 2.08점으로 낮았으며 당 함유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95점으로 비교적 높

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Rhie & Jun[26]의 연구에

서 영양표시 확인하는 비율이 83.6%로 높았으며, Koo &

Kim[27]의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구입 시 53.6%가 영양표

시를 항상 확인한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 Kim[28]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간식으로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고등학

생과 중학생이 차이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양표시는

확인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당과 관련된 세부적인 영양

표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당 함유식품 선택 시 맛(79.7%)이 영향

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당 함유식품을 먹고 싶을 때

는 스트레스 받을 때(39.8%)와 심심할 때(23.0%)라는 응

답이 높았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받을 때

(51.4%), 남학생의 경우 심심할 때(27.5%)라는 응답이 가

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Kim[29],

Kim & Kim[30]의 연구에서도 식품 및 간식 선택 시 영양

보다는 맛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생들은 당 함

유식품 선택 시 맛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ark & Jung[31]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음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

[2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고지방 음식과 단 음식, 과자류를 많이 먹게 된다고 보고되

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

를 통해 학생들은 당 함유식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 함량의 영양표시 확인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할 때 당 함유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양표시에 관한 영양교육을 할 때

당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스트레스로 인해 당 함유식품을 섭취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대상자의 당 함유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

는 과일류(4.24점, 2.56점), 간식류(4.11점, 2.19점), 음

료류(3.82점, 2.16점) 순으로 높았으며, 당 함유식품군 모

두 선호도 점수가 높았다. 또한 당 함유식품의 선호도와 섭

취빈도는 성별 차이를 보여 음료류의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식류의 선호도는 여학생이

높았다. Oh & Kim[32]의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과일 선

호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넘어 본 연구보다는 낮았지만 높

은 수준이었다. 과일류는 당 함량이 높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의 주요 공급식품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절한 섭취를 권

장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일빙수 또는 과일주

스 등으로 섭취할 경우 당 함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에 적절한 섭취량이나 섭취형태를 선별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음료류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Cho & Kim[33]은 오렌지 주스, 우유, 요구르트, 콜라 등에

대한 기호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가당음료

섭취를 평가한 Kim 등[20]은 남학생의 가당음료 섭취가 여

학생보다 1.63배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부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내

에서 탄산음료와 같이 영양가가 낮고 열량이 높은 식품의 판

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의 음료에 대한 선호와 섭취는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당 함유량이 낮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가당 음료 대신 물을 섭취하는 영

양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식류의 경우, Han &

Cho[34]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남녀학생 모두 과자, 사탕, 초콜릿의

간식류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Yoon 등[35]은 경상

남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식 섭취빈도를 조사했을 때 과

자류의 섭취빈도가 5점 만점에 3.1점이라고 보고하였으며,

Han & Cho[34]는 간식섭취 빈도의 경우 주 2∼3회가 남

학생 49.5%, 여학생 40.3%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청소

년기에는 학생들 스스로 간식을 구매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당 함유량이 낮은 올바른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간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는 영양교육과 영양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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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섭취와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

류 관련 지식은 모두 간식의 섭취빈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 = -0.11, P < 0.05; -0.13, P < 0.05).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Cho[36]는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주 3회 이상의 음료, 그리고 빵과 과자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영양교육 전 70.0%와 80.0%에서 각각 30.0%와

26.7%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등[37]은 탄산

음료의 선호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탄산음료에 관한 지식 점

수가 높다고 하였다. Kim & Jung[38]의 연구에서도 영양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학생의 빵, 아이스크림, 스낵의 가공

식품의 섭취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Han & Lee[39]도 영양교육 후 초등학생의 당 함유식

품의 선호도와 섭취빈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류

관련 지식은 간식 섭취빈도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

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통해 당류 저감화 인식 및 당류 관련

지식을 높이면 음료나 간식류의 당 함유식품 섭취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결과를 제

시하지 않았지만, 당류 저감화 인식은 당류 관련 지식과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23, P < 0.001). 당

류 관련 지식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 관련 지식과 당류 저감화 인식을

높여서 당 함유식품의 섭취를 낮추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써 이러한 관련성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성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487명(남학생 211명,

여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당류 저감화 인식 및 지식, 당 함

유식품 관련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

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당류 저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94.9%),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당류 저감화 항목이 있는지

모르고 있고(94.5%), 당류 저감화에 대해 평소 관심이 없

는(90.6%) 대상자 비율이 높았다. 당류 저감화 영양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도 95.3%로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

(97.6%)이 여학생(9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2. 당류 저감화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의 경

우 3.31점이었으며, 여학생이 3.43점으로 남학생 3.16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당류 관련 지식 점수는 전

체 대상자의 경우 6점 만점에 3.39점이었으며, 여학생이

3.65점으로 남학생 3.0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3.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에 있는 당 함량을 확인하는

지는 5점 만점에 2.08점이었으며, 당 함유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95점이었

다. 당 함유식품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맛

(79.7%), 가격(10.3%), 영양(6.8%) 순이었으며, 당 함유

식품을 먹고 싶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39.8%), 심심할

때(23.0%), 배가 고플 때(15.2%) 순이었고, 특히 여학생

은 스트레스 받을 때(51.4%), 남학생은 심심할 때(27.5%)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당 함유량이 높은 과일류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24점과 2.56점이었으며, 특히 핵과류의

섭취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음료류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남학생이 3.97점으로

여학생의 3.7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1), 섭취

빈도도 남학생이 2.26점으로 여학생의 2.08점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 < 0.001). 간식류에 대한 선호도는 여학생이

4.19점으로 남학생의 4.0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섭취빈도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 없이 전체 대상자에

서 2.19점이었다. 

5.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변수를 보정한 후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류 관련 지식은 간식의 섭취빈도와 각

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11, P < 0.05;

-0.13, P < 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고등학생의 당류 저감화 인식은

매우 낮았으며, 당 함유 식품 섭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여 당류 저감화 인식이나 당류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특히,

간식류의 섭취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당류 저감화 인식과 당류 관련 영양지식을 높

이기 위한 영양교육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당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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